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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03.27주요 내용 
1. 악플도 범죄다, 65% 
2. 마스크 5부제 찬성, 6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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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. 그들이 자살하기 전에 악성 댓글(악플)에 시
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악플에 대한 비난의 커졌다.  

댓글은 사회적 여론 수렴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못지 않게 많은 역기능이 있어서 사
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.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
고 심지어 정치적,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. 이처럼 
악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사회적 경계심이 또한 높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
히 악플은 넘쳐나고 있다.  

[넘버스] 40호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. 악플은 어느 정도 확산하였
는지, 악플을 다는 동기는 무엇인지, 악플의 대상은 누구인지 악플에 대해 어떻게 대처
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다루었다.

2020 일반사회통계
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  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 않을 수 있습니다.  

-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

일러두기

악플도 
범죄다! 6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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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19년 연예인 자살(설리, 구하라 등)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98%의 응답자가 
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. 그만큼 악플이 사회적 문제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

• 또한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는 긍정적 기여(54%)도 있지만 특정 의견
이 과대 대표(71%)되거나 심지어 조작되는 경우(75%)가 있어서 여론 조작이 우려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
이 조장(68%)된다고 응답함

�
[그림] 최근 연예인 자살 사건에  
          악플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(동의율) (%)

[그림]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한 인식 (동의율) (%)

크게 
영향을  
미침

약간  
영향을  
미침

별로 
영향  
없음

전혀  
영향  
없음

12
25

73

영향 미침 98% 영향 없음 2%

*자료 출처 :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, ‘댓글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 
                     인식조사’, 2019. 12. (전국 성인 남녀 1000명, 온라인 조사) 

포털 사이트 
뉴스 댓글은  
소수 의견이  
전체 의견처럼 
포장되는  
경우가   
많은 것  
같다

포털 사이트 
뉴스 댓글을  
보다 보면,  
다양한  
사람들의  
생각을  

잘 알 수 있다

포탈 사이트  
뉴스 댓글이 
특정 세력/ 
조직에 의해  
의도적으로  
조작되는  
경우가 있다

포털 사이트 
뉴스 댓글은 
사회적  
갈등을  
조장할  
우려가 있다 

6875
54

71

• 우리 국민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댓글에 대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(74%), 심
지어 ‘악플(악성 댓글)은 범죄다’(65%)라고 인식하고 있음 

�
[그림] 악성 댓글에 대한 인식(동의율) (%)

74%

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이  
지나치게 선을 넘은 느낌이 든다

65%

악성 댓글도 하나의 범죄이다

*자료 출처 : 트렌드모니터, ‘2020 포털사이트 뉴스 및 댓글 관련 인식 조사’,  
                   2020. 2, (전국 만 19세~59세 성인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)

*자료 출처 : SM C&C Tillion, ‘악성댓글(악플) - 
                 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 꿈꾸며’, 
                    2019. 11, (전국14~59세, 남녀 1,163 
                    명, 온라인 조사)

·악성 댓글 정의  
   특정 대상 또는 그 대상 관련 온라인 상  
   게시물에 대한  
1)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불만/비동의 표현 
2) 비방/험담  
3) 욕설/비속어 
4) 부정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비유적 표현 
5) 부정적 개인의 취향/평가 표현  
    등을 모두 포함

악플은,
‘범죄다’ 65%

악플은,
‘연예인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’ 9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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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악플의 대상자 중 정치인과 연예인처럼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악플을 다는 비율이 좀 높
지만 일반인도 큰 차이가 없어서 악플은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음

� 악플의 대상은 
무차별적이다

[그림] 악성 댓글 대상자

정치인/ 
정치 단체

연예인 
(가수, 배우 등)

기타 방송인 
(아나운서/ 
작가/의사 등 
비 연예인)

유튜버, BJ, 
파워블로거 등  
유명 1인  
미디어  
운영자

스포츠 선수 일반인 
(모르는 사람)

5
887

1012
766689

직접 작성 공유 전달

(%)

*자료 출처 : SM C&C Tillion, ‘악성댓글(악플) -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’, 2019. 11, (전국14~59세, 남녀 1,163명, 온라인 조사)

• 악플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?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‘불만과 비동의’ 때문이라는 이유가 44%로 가장 높
았음 ‘불만/비동의’는 게시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악플의 표현 
양식을 보면 일종의 ‘불만의 감정’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과 없이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

• 그 다음 ‘스트레스 해소’(20%), ‘장난/놀이’(15%) 와 같이 무책임한 동기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음 
• 연령이 낮을수록 ‘불만/비동의’ 때문에 악플을 다는 비율이 높아짐

� 악플은  
‘불만의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욕구가 함께 깔려 있다’ 

[그림]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(상위 4위) (%)

14

15

20

44특정 대상의 행동/발언 또는 게시물 
 내용 등에 대한 불만/비동의 표현 

개인적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한  
스트레스 해소 

  
단순한 장난/놀이의 일종 

특정 대상에 대한  
질투/시기 또는 부러움 

*자료 출처 : SM C&C Tillion, ‘악성댓글(악플) -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’, 2019. 11, (전국14~59세, 남녀 1,163명, 온라인 조사)

10대 20대 30대 40대 50대

393940
47

57

[그림] 악플을 다는 이유로서 ‘불만/비동의’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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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4~59세 남녀 3명 중1명(34%)은 포털, 뉴스, SNS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온라인 게시물에 악플을 단 경
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타인의 악플을 동의하거나 공유/전달한 경험은 37%로 조사됨 

• 악플 작성과 공유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임

� 우리 국민,  
악플 작성 경험, 34% 

[그림] 악플 경험 (%)

*자료 출처 : SM C&C Tillion, ‘악성댓글(악플) -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’, 2019. 11 
                   (전국14~59세, 남녀 1,163명, 온라인 조사)

34%

악플을 직접 작성한  
경험 있다

37%

타인이 작성한 악플을 
동의 및 공유/전달  
경험이 있다 

• 만 19세 이상 남녀에게 인터넷 웹 사이트, SNS,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달리는 댓글을 ‘선플’(좋은 댓글)
과 ‘악플’(악성 댓글)로 구분하고 그 비율에 대해 합이 100이 되도록 물어본 결과, 선플 41%, 악플 59%로 
응답자들은 악플이 선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음

[그림] 선플과 악플 비율
(%)

악플
59%

선플
41%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‘악성댓글, 이대로 괜찮은가’, 2019. 11 
                   (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)

• 선플 41% vs 악플 59%



�

졷섾핂�펾묺콚�훊맒�읺 핊짦�칺��몒�

• 포털 사이트의 ‘인물 연관 검색어’는 연예인 등 특정 인물의 과거 이력 등이 노출되어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
부작용이 있는데 이 ‘인물 연관 검색어’를 폐지하는 데 59%가 동의하였고, 욕설 등이 들어간 댓글을 인공
지능으로 걸러주는 ‘클린봇’을 적용하는 데에 83%가 찬성함. 그만큼 포털 사이트에서 악플을 걸러주는 노
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

(%)[그림] 인물 연관 검색어 폐지 및 클린봇 적용에 대한 의견

포털 사이트 '다음'의 인물 연관 검색어 폐지

포털 사이트 '네이버'의 클린봇의 적용 3

5

13

36

83

59

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‘악성댓글, 이대로 괜찮은가’, 2019. 11, (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) 

• 악플은 연예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크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85%로 압도적으로 높음. 연예 
뉴스 외에 정치 사회 뉴스의 댓글 폐지 의견도 2명 중 1명(56%)으로 높게 응답함

• ‘연예 뉴스 댓글 폐지에 동의한다’ 85%
(%)[그림] 포털 뉴스 댓글 폐지(동의율)

85%

연예 뉴스 댓글 폐지에 동의한다

56%

정치·사회 등 뉴스 댓글 폐지에 동의한다

*자료 출처 :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, ‘댓글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’, 2019. 12. 전국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) 

• 우리 국민, 포털 사이트의 악플 방지 노력에 대한 기대감 크다 
� 악플에 대해,  
다양한 방지책 요구 증대!



�

졷섾핂�펾묺콚�훊맒�읺 핊짦�칺��몒�

• 악플을 조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익명성이므로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방지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 작성자 실명을 
공개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높음. 이와 관련 아이디와 IP만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
준실명제(60%)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완전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%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

(%)[그림]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의견

인터넷 준 실명제 : 아이디 및 IP 공개

인터넷 완전 실명제 : 실명 공개 9

9

27

31

65

60

찬성 반대 모르겠다

*자료 출처 : SM C&C Tillion, ‘악성댓글(악플) -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’, 2019. 11, (전국14~59세, 남녀 1,163명, 온라인 조사)

• 댓글이 악플일 경우 현재보다 더 강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%로 나타나 지금보다 
악플 처벌에 대해 단호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

악성 댓글 작성자에 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수위 강화

복잡한 고소, 고발 절차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구성 요건 강화

악성 댓글 방지에 대한 교육과 선플 달기에 대한 전국민적 캠페인

포털, SNS,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

모르겠다 4

10

13

29

44

(%)[그림] 악성 댓글에 대해 현재보다 강한 법적 처벌 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

법적 대응 
73%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‘악성댓글, 이대로 괜찮은가’, 2019. 11, (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) 

• 인터넷 실명제, ‘찬성한다’ 65%

• 악플, ‘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’ 73%



�

� �킪칺헞
악성 댓글(일명 악플)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. 악플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19년에 자살한 가수
겸 배우 설리(본명 최진리)와 구하라가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악플에 대한 문제 의식
이 커졌다.  

악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악플이 게시글에 대한 단순한 자기 의견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. 악플
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거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범죄 행위이다(3쪽, 5
쪽). 게다가 악플을 다는 동기가 게시글에 대한 불만 외에 스트레스 해소, 장난/놀이, 질투/시기심이라는 것(4
쪽)을 알면 어처구이가 없을 정도이다.  

댓글은 원래 사이버상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여 다양한 여론을 이해하고 서
로에 대해 존중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선한 목적을 기대했을 터이나, 현실에서는 악플의 폐해와 부작용을 지
적하는 목소리가 높다. 그래서 댓글을 폐지하거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며, 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라
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.  

그러나 댓글을 폐지하고 악플을 처벌하고, 또는 악플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? 댓글의 부작용을 해결
하려면 댓글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. 그러나 댓글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의견끼리 서로 이
해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순기능을 인정한다면 악플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댓글이 건전한 공론장으로
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. 

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렵다. 셀럽(유명인)이 아닌 경우에는 발언
의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,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도 않는다.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
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. 전문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제약 없이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온라인 
세상이다. 비록 그들이 잘 짜여진 논리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, 투박한 문체라도 거기에서 세상의 돌아가는 
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 

요즘은 교회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난다.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때
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와중에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
뉴스에 달린 댓글은 읽기 조차 민망한 글로 도배되어 있다. 그 댓글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고, 오해에서 비롯
된, 악 감정이 실린 댓글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러한 악플에 귀를 열어 놔야 한다. 그것이 악플일지라도 
거기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.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품지 않고서 어
떻게 세상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을 수 있겠는가?  

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.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.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성육신해 오셨다면 그 예
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.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귀를 열고 악플 속에서 
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.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것
과 내려 놓아야 할 것을 깨달아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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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언론 보도 통계 �

�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
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관련 여론 조사 결과 



��

졷섾핂�펾묺콚�훊맒�읺 �믊�펆옮�쫂솒��몒

� 마스크 5부제, 
‘찬성’ 68%

•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이후 마스크 5부제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‘찬성’ 68%, ‘반대’ 
20%로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

• 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에도 구입이 어렵다는 응답이 58%로 국민 5명 중 3명 가까이가 5부제 도입 이후
에도 마스크 구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

• 마스크 공급, ‘부족하다’ 85%
• 현재 국내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는 ‘부족하다’ 85%로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
• 마스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는 시민성 부족(33%)과 정부 관리 실패(32%),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스러운 

마스크 사용 증가(31%)가 비슷하게 응답함

[그림] 마스크 5부제 찬반 의견** 
(%)

잘 모르겠다
11%

반대
20%

찬성
69%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, ‘코로나19 3차 인식조사(관련 정책 평가, 마스크 5부제 등), 2019.3.18.(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웹 조사, 2019.03.13~16) 
**‘충분하다’는 ‘매우 충분+충분한 편’, ‘부족하다’는 ‘매우 부족+부족한 편’을 합산한 수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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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

잘 모르겠다

구입 쉽다 23%

[그림 ]마스크 5부제 이후 마스크 구입 의견 

[그림] 마스크 공급에 대한 의견
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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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수요 
증가 

313233

[그림] 마스크 공급 부족 원인 (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, ‘코로나19 3차 인식조사(관련 정책 평가, 마스크 5부제 등), 2019.3.18.(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웹 조사, 2019.03.13~16) 
**찬성은 ‘매우 찬성+찬성하는 편’, 반대는 ‘매우 반대+반대하는 편’을 합산한 수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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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 
‘외출 시 마스크 착용한다’ 96%

•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96%는 ‘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한다’고 응답하였고 또한 대중교통, 사
무실 등 ‘실내에서 착용한다’고 응답한 비율도 93%로 매우 높게 나타남 

• 마스크, ‘이틀 이상 사용’ 84%
• 마스크 착용하는 응답자들 중 마스크를 ‘이틀 이상’ 사용하는 비율이 84%로 나타났으며 이틀 이상 사용하는 

이유로는 ‘마스크를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’라는 응답이 40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집에 마스크가 없거나 부
족해서’라는 응답도 23%로 나타남 

[그림]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외출 시  
          마스크 착용 여부** (%)

미착용
4%

착용
96%

(%)

미착용
7%

착용
93%

[그림] 마스크 사용 일수** (%) [그림] 마스크를 이틀 이상 사용 이유***
(%)

[그림]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 
 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**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, ‘코로나19 3차 인식조사(관련 정책 평가, 마스크 5부제 등), 2019.3.18.(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웹 조사, 2019.03.13~16) 
** 마스크 착용 응답자 대상임 
*** 마스크 하루 이상 쓰는 응답자 대상임

1일 2-3일 4-6일 7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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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, ‘코로나19 3차 인식조사(관련 정책 평가, 마스크 5부제 등), 2019.3.18 
                   (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웹 조사, 2019.03.13~16) 
**‘착용’은 ‘항상 착용+착용하는 편’, ‘미착용’는 ‘전혀 착용하지 않음+착용하지 않는 편’을 합산한 수치임 

이틀 이상 사용 84%



��

펆옮�쫂솒�믾칺�짝��엖핂켦��
펆옮�쫂솒�믾칺��엖핂켦�

�옪빦���핂�훟콚믾펓킲�혾칺�멾뫊��
펾쁂큲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�팒뾶흋�����ˎ짢숞���빃힇숢��붢���퉇�챁�츊쑪ˏ˒�
�옪빦���힒핞�쭒컫�
묻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짢숞�������찋����찋����쒆˘ˎ뷶쬲엖뾶�팒�ˏ˒
�옪빦���칺잫핞�쭒컫�
훟팧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�흖튢�툲쭣뿒��뽦���
��춞��빦훛��힆쑪˒

졷섾핂�펾묺콚�훊맒�읺 �믊�펆옮�쫂솒��몒

폲�펞솒�힎펻헏��쪒�
켆몒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ˎ붆쬲캏튦�춪뾾��푲٬튢줞쭎���쭡���뻳ˏ˘�퟾뻳��뷶��흳�엖�붎줞�푢튦˒
폏뫎솒�찶맒쭖�
혾컮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񲨺�힇뺆�����첾�쑱쐚�$(7�쭣�u첺뾏��뿒��힇빊�쿊퉇˒

�옪빦많�핆묺�줆헪펞�짆�쁢�폏�
훟팧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짢숞짢�춚솚��퉇왪	�񱬢툶��흲
�˒

큲�읺많�핖쁢�믾칺

힎믖픎��샇픦�킪샎�
혾컮핊쫂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�빦�숞쯺��쑿
�츒퓮���붢˘�휻�쑿u븶쵾줞쑿�왷���붢�쓚��쿊�˒

��칺핂�샡믎�핂엳헪�솒핓�핂��
잲핊몋헪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쎊붆�쳖줂�픂쐚��빻붢쑎˘񶿞쏺퐪�쒙뾆��쭒붢��흎쑪˒

�옪빦��많�짢붊�샎묞�몋�폶않핆�맣픦�
쁂킪큲@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ˑ붛��흌빦�뺂��쐞휺���쒆퉣�������ˎ짢숞溬�힮줂��붛��켎ˏ˒
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3/20/2020032004411.html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39453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449889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3&aid=0009772961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3/20/2020032004411.html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39453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3948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322135209097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3221352090976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3/27/2020032700269.html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26057100030?input=1195m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3&aid=0009772961
https://www.mk.co.kr/news/it/view/2020/03/292443/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739484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26057100030?input=1195m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3/27/2020032700269.html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449889
https://www.mk.co.kr/news/it/view/2020/03/292443/


펻샎��훊맒�읺�훊푢��뺂푷

제 1호   |  인구 절벽,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
제 2호   |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(사회적 신뢰도, 갈등지수) | 종교 스위칭 
제 3호   |  모바일 시대가 온다(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) | 청년층 운세보기 | 황혼 이혼 
제 4호   |  나홀로 Life, 나는 혼자여도 좋다 |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
제 5호   |  다문화 가족,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(이주 여성 실태) | 북한 비핵화 인식 
제 6호   |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(대학생 종교 실태) | 불법 촬영(몰카) 실태 
제 7호   |  하루 13명, 술 때문에 죽는다(음주실태) | 청년 취업 실태  
제 8호   |  여름휴가, 어떻게 보내십니까(교회 수련회 통계) | 남성 육아 휴직  
제 9호   |  유튜브 홀릭 | 한일 분쟁  
제 10호 |  흡연,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|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
제 11호 |  크리스천 4명 중 1명, 교회 안 나간다 | 한국인, 정신·심리 관련 조사 
제 12호 |  북한이탈주민, 연 가구 소득 2,000만 원 미만 40% | 2019 대한민국 영향력   
                있는 인물 순위 
제 13호 |  추석,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 명절, 89% | 2040 아빠 육아경험, 고령화 통계 
제 14호  |   한국인,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|  합계 출산율,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 
                   실태 
제 15호  |   한국인 행복도, ‘돈’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|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 
                   14.4배 
제 16호   |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|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%(최근 1연간)  
제 17호   |   장애인,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|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
제 18호   |   장애인 실태 2, ‘장애인 근로자,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!’ |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
                    목사 인식 조사,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
제 19호   |   한국 사회 혐오, 심각하다 96% |  100세 시대 인식조사 
제 20호   |   특별판(1-19호) 종합 정리 
제 21호   |   개신교인,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% |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
제 22호   |   당신은 ‘꼰대’ 입니까?  |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, 주요 여론조사 통계 
제 23호   |   학벌 중심 사회,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‘느낀 적 있다’ |  평생직장 인식 
                    변화,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
제 24호   |   가족 호칭, ‘가부장 문화가  반영됐다” 72%  |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(분야별) 
제 25호   |   한국인의 결혼·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|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(일반 국    
                    민 vs 개신교인 비교 ), 우리 국민 절반은 '나는 가난하다’ 생각한다 ) 
제 26호   |   개취를 아십니까?  |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 인식 조사, 한국인의 기대 수명 
제 27호   |   한국인의 기부,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!  |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 
                    과, 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
제 28호   |   2019 [넘버즈] Top 7 
제 29호   | 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|  미국 크리스천, 교회 출석 이유, ‘목사의 설교 내용’    
                    절대적임, 한국 사회,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
제 30호   |   50년 뒤 한국, ‘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!’  |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,  
                   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



펻샎��훊맒�읺�훊푢��뺂푷

31호   |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, ‘가족!’  |   2020 새해 목표, 성격 변화  
32호   |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!   | 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, 한국인 4명 중 1명 ‘사 
               소한 일에 화가 난다’ 
33호 ㅣ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 |   10대 청소년, 관심·흥미 주제 찾을 때, 유튜브 
            가 압도적,  한국인 5명 중 1명 ‘종종 소외감을 느낀다’ 
34호 ㅣ 생활의 기쁨, 가족보다 ‘반려동물’에서 더 얻는다!  | 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 
            상의 변화 
35호 ㅣ 외로운 대한민국,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| 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
36호 ㅣ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| 코로나19 관련  국내 주요 신학교  
             권고의 글 모음 
37호 ㅣ 가짜 뉴스, 심각하다 89% | 총선 40일  현재 국민 여론 
38호 ㅣ 한국인,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! |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, 코로나19  
             이후 일상의 변화들 
39호 ㅣ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%  | 우리나라 대학생 81%,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,  
             미혼자, ‘주례 없는 결혼식’ 선호도 6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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